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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72번  다볼 산의 예수  

예물준비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영성체성가  
160번 

171번 

 하느님의 어린 양  

 오 거룩한 생명의 샘  

파견성가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Dylan Park • Monica Kim • Michelle Nguyen  

8시 미사 Annie Mun • Jacob Park • Leah Bae  

9시 30분 미사  Ethan Lee • Kasey Lee • Agnes Na  

11시 미사  Kyudam Cho • Regina Lee • Joseph Lee 

12시 30분 미사 Katherine Park • Terri Kim • Vincent Ro  

5시 미사  • •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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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일독서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

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에게 하늘에 별들을 

세어 보라고 하시며,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주시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이 계약을 맺으시며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들을 세어 보라고 하신 때는 대낮이었습니다. 오

늘 일 독서 12절을 보면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

쌌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대낮에 하느님의 지

시대로 하늘을 보며 낮에 보이지 않는 별들을 보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람

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말

씀만을 듣고 믿으며 하느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들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십

자가형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 당신의 영광을 비천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

실 수 있다고 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

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수

난을 예고하시고 나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만을 대리고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시는 도중에 변

모하시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변모에 대한 복음입니다. 

   사순 제2주 주일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 사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오로 사

도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

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느님의 사람들입

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들만 바라

보면서 세월이 가면서 사라지는 것들에만 의지하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

만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는 주님

을 바라고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위

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시기의 희생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라

지지 않는 행복을 얻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우리가 

행하는 작고 큰 희생과 기도는 우리 삶과 영혼을 

주님의 가르침에 일치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

하더라도 아브람의 믿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

자가의 수난의 신비에 작고 큰 아픔과 슬픔, 고통

과 절망을 온전히 봉헌하며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바라보며 이 사순을 충실히 보낼 수 있기를 기도드

립니다. 

   어느새 사순 제2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느새”라

는 말은 어느새(?) 일상의 단어가 되어갑니다. 일상의 

시간이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

이 쏜 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

다. 그러니 시간의 속도는 자신의 나이와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라는 말이 생경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느

새’ 보다는 ‘아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면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서 답답해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지루함’과 ‘조급함’

입니다. 어릴 때는 결과 중심의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

다. 결과를 위해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정

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기만 하던 시절이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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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답답하

던 시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

던 시절입니다. 과정을 짧게 하고 결과를 결과 지향적 

삶이 어린 시절의 삶입니다. 결과 지향적 삶을 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결과 지향적 

삶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과정이 옳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

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는 바로 올바른 삶의 과정을 깨닫는 시기

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행복한 삶을 위한 

삶의 과정이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짓밟는다면? 자신

의 행복을 위해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면? 물질적으

로 풍요로우면 다 된다면? 등등 이러한 질문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사순 시기는 이렇게 우리 일상의 이기적인 생각을 

곱씹어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찰을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

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힘으로 남 위에 군림하고 세도

를 부린다면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

복을 위해 약한 이를 누르고, 끼리끼리 모여 서로 반

목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목적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에 그 결과는 언제나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은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느님의 길

을 가면 그 결과는 당연히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돕는 것이 당장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

다. 이 말이 되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아파

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사

돈이 부자가 되면 내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멀리 보며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이상향을 향한 

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편타당한 말씀이라

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당신의 진정한 정체 즉 하느님의 아드님이

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이 엄청난 장면에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냥 그 

산에 남아서 살자고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

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

습니다.”(루카 9: 33)  나아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을 하는지 몰랐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며 당장의 현

상만 보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여러 상황을 살

펴보고 그 목적을 생각하면 더 정확히 상황을 깨닫게 

되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곳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지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9: 35) 

 

    사순 시기를 사순 여정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이

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고,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

수님의 말씀과 삶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 함께 깨

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지루하고 초조한 것

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 

좋아 어느새 한 주가 지나버려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느낌이 드는 행복한 사순 시기를 맞이하길 기도드립

니다. 



4 

사순 제2주일  

둘째 주일 (3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사랑 나눔 

기도봉헌 십자가  

십시일반의 나눔 (사순 저금통)  

유아세례  

사순 애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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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사순 특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3월 18일 연령회  생활상담소 

3월 25일 하상회 대건회 

4월  1일 간호사회 성제회 

4월  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사순 판공성사  

주일학교 판공성사  

 

환영합니다 배종섭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사순 피정  

주제 : 겸손 

일시 : 4월 10일(일)  2 p.m.  

강사 : 조홍래 베드로 신부님 

성체조배 시간 안내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

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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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 림 알 림 

주일학교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8일(화) - 8월 12일 (금) 7주간  

조기등록 : 4월 24(일)까지  

조기 등록금 : $1,160 

일반 등록 : 5월 1일(일) - 6월 12일(일)  

일반 등록금 : $1,460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문의 : Rebeca Kim (Camp Director) 

이메일 : stpaulcamp@gmail.com  

헌혈 행사  

코비드19 검사  

첫영성체 자모 모임  

 

새신자 성탄반 모집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크린 교구내 한인 본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3,000 - $5,000 

 스티븐 & 실비아 리 장학금 : 심신 장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학생 : $2,000 (졸업때까지 매년 지급) 

 

. 

문의 : 

교리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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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소 상담 

3월 1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최광희, 서기호, 임대영  

 

  

  

 

  

온라인 헌금  

  

 
 

  

  

알 림 

Forest Hills 구역  

반장 : 김준수 루까 (646) 243-8143 

동북부 ME부부 피정  

날짜 : 3월 12일(토) - 3월13일(오늘)  

장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알 림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3월 20일(일)  2 p.m.  

장소 : 친교실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50~70대 여성 

단장 : 이 모니카  (718) 216-1083 

공경하올 어머니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 50~80대 여성 

서기 : 박 안젤라  (718) 908-0534 

성제회 월례회  

일시 : 3월 13일(오늘)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지하   

로사리오회 월례회  

일시 : 3월 13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일시 : 3월 20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요셉회 청소날  

일시 : 3월 22일(화)  10:30 a.m.  

집합 장소 : 요셉회관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3월 8일(화) 경로의 날 행사 음식 일체를   

김미자 레지나 자매님께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도네이션  

Whitestone 구역 7반  

반장 : 지명은 아녜스 (646) 824 -4988 

울뜨레야  

일시 : 3월 20일(일)  12:30 p.m.  

장소 :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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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holy Church of God, that pastors and people 
will always listen to the beloved Son as they journey 

on their pilgrim way,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leaders of our nation, that they may trans-
form the lives of people by wise and prudent deci-

sion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believe, that the transfigured Christ will 
strengthen the hope of a glorious resurrection of our 

bodi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trapped in the darkness of sin, that the 
light shining in Christ may free them and bring them 

to God’s favor,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Ukrainians and Russians alike be spared further 
injuries and death and that all people of goodwill 
unite to put a swift end to this war of aggressi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dead: that Christ may transfigure their bodies 
into copies of his glorious body.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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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Sunday in March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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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COVID-19 Test  

Lent Confession  
Date : Apr. 5th (Tue)  
Time : 10 a.m. –12 p.m. & 7 p.m.—9 p.m.  

Sunday School Lent Confession  
Date & Time : Apr. 5th (Tue)  7 p.m.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Blood Drive  

First Communion Parents Meeting  
Date : Mar. 13th (Today)  
Time : After 12:30 p.m. Mass 
Location : Education center (Classroom# : 204)

Infant Baptism  
Date : Apr. 3rd (Sun)  1:30 p.m.   Church 

Father Joseph Veneroso Feast Day  

.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5,000] 
 Steven & Silvia Lee Scholarship [College $2,000] 
 Application Due : May 1st. (Sun)  
How to apply : You can pick up the application from 
Church office or Send email requesting for applicatio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2022@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cond Sunday of Lent                                                                                                                 March 13, 2022 (Year C) No. 2571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Senesis 15:5-12, 17-18 (27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Psalm 27:1, 7-8, 8-9, 13-14 

The Manual Of Life  

< Second Sunday of L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In the late 1970s I was first introduced to the new world of computers. I had an absolutely terrible 
teacher. Every time I had a question, he’d answer, “Did you read the manual?” My thought, which I didn’t 
dare to say out loud, was: “If I could learn from a manual, why do I need you?” Truth be told I don’t 
learn from books. I learn from life and living, and use the book to help me understand what I experienced. 
The same thing can be said of the Bible and life. Unless you’ve lived a little, you’ll have trouble under-
standing what the Bible is teaching. And without the Bible, you might not understand what you experi-
enced. 
 
   In today’s gospel, Jesus takes Peter, James and John on a mini retreat up a mountain. Perhaps they were 
discussing the prophets and the Law and as they spoke, Moses and Elijah appeared as Jesus was transfig-
ured in front of them. They had no idea what this wonderful and mystical experienced meant at the time, 
but in a few days, Jesus would suffer and die just like the Bible predicted. And a few days after that, Jesus 
would once more be transfigured into resurrected glory. Perhaps it was the memory of this Transfigura-
tion that enabled the disciples to get through the terrible days of Jesus’ arrest and crucifixion. In the same 
way the Bible was written to help us understand the things that happen to us in life, the good as well as 
the bad, with the hope that in the end we, too, will be transfigured. 

This is my chosen Son; listen to him  


